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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costumes are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tages which set the tones and embody 

characters in the performances. This study focuses on Gisaeng’s costumes in folk dance perform-

ances when Korea experienced modernization from Joseon Dynasty, and aims to examine the fea-

tures of the costumes as well as how the costumes both influenced, and got influenced by,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Gisaeng had been legal entertainment performers of the government in 

the Joseon Dynasty and, despite careful training and talents, had inferior social status in Joseon's 

social hierarchy system. In the modern society, a new system of Gisaeng emerged and the first 

public theater opened. The advent of theaters changed performance stages and the ways per-

formances are conducted. This study investigated Gisaeng’s performance costumes by the type of 

folk dances, such as monk dance, palace dance, Salfuri dance, Jangu dance, and Ip dance. The 

study brings light to three conclusions. First, as folk dances which had been performed by civil 

dancers were spread to Gisaeng, Gisaeng’s costumes absorbed the costumes of civil dancers. Also, 

royal costumes appeared in folk dance performances. This can be viewed as mixture of royal and 

folk dance costumes, resulted from interactions between Gisaeng and civil art performers asso-

ciated with the modernizing society and the weakening of the old hierarchical class system. 

Second, as performing arts on stages were modernizing, performance costumes changed 

accordingly. Thirdly, Giseang’s costumes in folk dances also adapted the introduction of the west-

ern culture, which largely influenced the fashion trends of people in the early modern soc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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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공연을 위한 복식은 공연(公演)예술이 창작된 삼

국시대부터 주변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한국의 복식사 뿐 아니라 공연사 분야에

도 한(韓)민족 공연의 특성을 깊이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공연복식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주제는 공연복식이 한민족이 누려온 문화이며 역사

성을 갖는 한국 복식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즉 

조선시대부터 공연예술의 주최자 역할을 한 기생들

의 공연복식 중 민속무(民俗舞) 복식을 중심으로 근

대의 변화된 사회제도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

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기생 복식의 선행연구로는 문

헌과 회화자료를 통한 조선시대 기생 일반복식1) 연

구가 대부분이며, 민속공연 예술분야에서도 기생의 

무용, 음악, 연희분야2)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김지원

(2009)의 ‘이매방류 민속춤에 표현된 복식의 조형성’

과 같이 춤사위와 복식 조형을 연관시킨 연구도 계

속되고 있으나, 근대 기생의 민속무 복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상에 따른 공연복식 변화와 

무대의상으로서의 성격을 유추하여, 그에 담긴 상징

성을 고찰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방법으

로 관기(官妓)제도 철폐 이후 권번(券番) 별 기생의 

공연 종류 및 특징을 고찰한 후, 그 중 민속무 공연 

자료를 토대로 근대시기의 공연복식 유형과 조선후

기와의 차별적인 특징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공연복

식의 형성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 근대 시각

자료인 그림엽서, 사진, 회화자료와 신문, 문헌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범위는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하한연대를 1950년대까지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대 이전 기생은 장악원에 소속되어 공식적 연향에

서 정재(呈才) 공연을 한 여악(女樂)으로 정의하고, 

근대 기생은 관기제도 해제 후 기생조합 및 권번에 

소속되어 정재, 민속무, 창작무, 외국무용 등의 공연

을 한 예인의 개념으로 한다. 공연은 서양문화 유입

에 따라 서구식 극장에서 신분제도의 차별 없이 모

든 관객에게 행하던 악·가·무(樂·歌·舞)양식을 의미하

며, 민속무는 근대이전 민간예인집단이 연희하고 서

민층이 즐긴 춤으로, 기생 복식은 기생이 공연 시에 

무대 위에서 입었던 무대복식으로 그 용어를 정의한다. 

Ⅱ. 근대 기생조합의 설립과 

공연무(公演舞) 
1904년 신분제 철폐 이후 실질적 관기의 해제는 

관기의 관리가 경시청으로 이과된 190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관기제도가 해제된 후에도 궁중 진연은 

자주 거행되어 기생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각

지에서 뽑혀온 기생들은 서울에 머물며 공연을 하였

고 이에 따라 서울 기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3) 따라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집단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으며 결국 1908년 삼패 대장이었던 김

명완과 조중웅이 일본인과 함께 최초의 기생조합인 

한성유녀조합(한성창기조합)4)을 설립하였다. 

1908년 경시청의 통제 하에 설립된 한성유녀조합

은 1913년 다동조합, 광교조합으로 발전하였고, 1914

년 서울에 위치한 여러 기생조합은 교방의 일본식 

발음인 ‘권번’이라 부르게 되었다.5) 당시 권번에서 

교육‧공연된 가무(歌舞)를 살펴보면, 1913년 전후 전

통적인 여악 레파토리를 시작으로 1920년대 판소리·

창극·신파극·서양무용·일본음악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권번 별 공연된 가무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은데, 궁중정재 27류 중 검무가 5개의 권번에서 공

연되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무고, 춘앵무, 황창무가 서울지역을 비롯하

여 진주, 대구지역의 4개 권번에서 공연되었고 아박

무, 첨수무는 조선, 한성, 광주권번에서 공연되었다. 

궁에서만 행하던 정재가 권번에서 공연된 것은 관기

제도 폐지 이후 민간공연으로 전승되었음을 의미한

다. 정재 공연을 가장 많이 행한 조선권번에서는 남

무, 정방별곡, 사고무와 같은 창작무도 공연되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사고무는 민속무의 사고무(四鼓舞)와 

는 공연양식이 가장 달랐으며 평양 기성권번의 새로

운 레파토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6) 민속무 14류 중 

일인승무(一人僧舞), 쌍승무(雙僧舞)공연이 7개의 권

번에서 이루어졌고 사고무, 삼고무(三鼓舞), 소고무

(小鼓舞)를 포함한 고무류(鼓舞類) 공연과 살풀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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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번/

춤종류
 춤  명 조선 한성 종로

평양

기성
광주 진주

대구

달성
동래 합계

민속무

일인승무, 쌍승무, 

성진무, 승진무
0 0 0 0 0 0 0 7

살풀이춤 0 0 0 0 0 0 6

사고무, 삼고무, 소고무 0 0 0 0 0 0 6

입춤, 장구춤 0 0 0 3

한량무 0 0 0 3

바라춤 부채춤 0 1

산조춤 0 1

봉래의 오양선 0 0 2

궁 중

정 재

수연장 선유락 0 1

사자무 장생보연지무 0 1

포구락 학춤 0 1

헌천화 연화대무 0 0 2

육화대 고구려 0 1

헌선도 처용무 0 0 2

춘광호 예상우의무 0 1

무산향 사선무 0 0 2

항장무 향발무 0 0 2

무고 0 0 0 0 4

검무 0 0 0 0 0 5

가인전목단 0 0 2

춘앵무 0 0 0 0 4

아박무 0 0 0 3

첨수무 0 0 0 3

황창무 0 0 0 0 4

남무 0 0 2

창작무 정방별곡 0 1

사고무 0 0 2

외국무 서양댄스 일본춤 0 0 0 0 4

<표 1> 서울과 지방의 권번에서 공연된 가무의 종류

공연이 6개의 권번에서 공연되었다. 그 외 한량무(閑

良舞), 입춤, 장구춤, 바라춤 등이 공연되었다. 서양댄

스와 일본춤이 조선, 한성, 종로, 광주권번에서 공연

된 것은 서구화된 무대 및 공연양식을 서울, 광주지

역 권번이 빠르게 받아들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당시 권번들은 ‘포괄적인 예술교육’에 따른 인재양성

에 주를 두고 3년간 엄격한 교육을 하였는데 대표적

인 곳이 광주권번이다. 전공 별 시조과, 소리과, 기악

과, 춤과 등 4개의 과로 세분화되어 각각 학습내용을 

달리했으며 이를 통해 민속무, 궁중정재, 창작무, 외

국무를 아우르는 가장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

었다.7) 

Ⅲ. 근대 기생의 민속무 공연의 

종류와 복식

1. 근대 기생의 민속무 공연 종류 

당시 대표적 권번인 조선, 한성, 종로, 평양기성, 

광주, 진주, 동래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었던 민속무

는 일인승무와 쌍승무이고, 다음으로는 사고무, 삼고

무, 살풀이 춤을 들 수 있다. 이들 민속무는 전국적

으로 고루 분포되었으나 입춤, 장구춤, 한량무는 서

울, 경기, 광주 지방에서 주로 공연되었고 성진무(性

眞舞), 승진무(昇進舞), 산조춤은 대부분 평양기성권

번 소속 기생들에 의해 공연되었다. 소고무, 굿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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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춤, 부채춤은 남부지역인 광주와 대구를 중심으

로 발전하였는데 권번 교육내용이 가장 체계적이었

던 광주권번이 주를 이루었다. 근대 기생의 승무류 

민속무는 불교의 교리적 영향이 큰 조선후기 것과는 

달리 남도 살풀이춤, 한삼춤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의식성이나 생산성 없이 재창조되었다. 불교 승무와 

가장 비슷한 내용의 독무(獨舞)인 일인승무, 기생들

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어 두 명이 함께 추는 쌍승무, 

1908년 광무대 공연 레파토리에 포함되어 구운몽의 

주인공인 성진이를 묘사한 성진무, 8명이 단체로 추

는 승진무로 그 종류가 세분화 되었다. 

풍농굿에 기원에 기원을 둔 사고무는 기생 5명이 

북틀 4면에다 북을 하나씩 걸어달고 창사(唱詞)한 

후 한사람씩 위치를 바꾸며 북을 치고 춤을 추는 형

식이다.8) 1916년 다동기생조합이 창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춤의 내용을 승무, 북춤에서 가지고 왔으므로 

민속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삼고무는 승무에 이

어 추는 춤으로 승무를 추고난 후 춤을 춘 공연자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법고를 두드리는 것을 

말한다. 소고무는 농악놀이의 설장고와 쌍벽을 이루

며 법고춤이라고도 한다. 

한량무는 조선 중기 남사당패들의 연희 시 재주를 

보이는 도중 무동(舞童)들이 춤을 추는 것에서 시원

을 찾을 수 있다. 1910년대 전후 남사당패가 분산되

면서 기생들의 문화에 영향을 주어 기방(妓房)에서 

추어지게 된 것이다.9) 한량과 별감이 기생에게 반하

여 멋진 춤으로 기생의 환심을 사려 노력하나 기생

은 한량과 별감을 배반하고 승려를 사랑하는 남녀 

관계를 그린 춤이다.10) 살풀이춤은 남도 무무(巫舞)

의 계통으로 살풀이 뜻은 ‘살(煞)을 푼다’, ‘액(厄)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생들

이 춘 살풀이춤은 종교적 의례성이나 전투적 주술성

은 전혀 없고, 예술성이 돋보인 춤으로 살풀이라는 

무속음악에 맞추어 새롭게 창조된 교방춤 이라는 것

이 타당하다.11) 그 외에 입춤, 장구춤은 춤추는 사람

이나 보는 사람들이 입타령을 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춤으로 한국 문화의 참모습

을 보여주는 기본 춤이라 할 수 있다. 

 

2. 근대 기생의 민속무 복식 종류 

1) 승무류 공연복식-일인승무ㆍ쌍승무ㆍ성진무ㆍ

승진무 

<표 2>는 승려의 승무복식과 기생의 승무복식을 

비교한 자료이다. 남자 승려는 바지․저고리에 긴 소

매가 달린 장삼을 입는데, 백색장삼, 백색고깔, 홍색

가사를 착용한 것과 흑색장삼, 백색고깔, 홍색가사를 

착용한 것으로 나뉜다. 비구니는 남색 치마에 흰 저

고리를 입고 흰 장삼에 흰 고깔을 쓰고 홍색가사를 

어깨에 멘다. 춤사위가 대부분 북쪽을 향하여 관객에

게 등을 돌리는 동작과 고깔을 써서 얼굴을 확연히 

볼 수 없는 점은 연희의 주체가 앞으로 나서지 않고 

가무의 불교 교리적 내용을 추상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한 장삼의 길이가 한국 전통춤 중에서 가

장 긴데 이것은 승무 동작의 미적 특징을 규정해 주

는 큰 요소로 작용 한다.12) 교방문화의 승무류 공연

복식은 불가의 승복과는 달리 기녀들의 미감(美感)

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고깔, 장삼, 가사의 복식은 

계속 남아 있지만 공연 주체가 기생으로 변화 하면

서 복식 형태 및 착용 방식이 변화한다. 

(1) 고깔

고깔은 한국 고유의 관모로 승려나 무당이 굿을 

할 때 쓰는 건(巾)을 말한다. <그림 1>의 사진자

료13)를 살펴보면 기생들의 고깔은 승려들이 흰색의 

고깔을 얼굴이 반쯤 가리도록 내려 착용한 것에 반

해 얼굴이 잘 보이도록 올려 쓴 것이 많은데, 공연 

시 관객에게 표정연기를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삭발한 승려와는 달리 쪽머리를 한 기생들의 머리스

타일도 영향을 주어 승려보다 얼굴이 잘 보이도록 

뉘어 쓰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형태적으로 살펴

보면 얼굴 옆 부분에 닿는 곳을 둥글게 굴려 만든 

것, <그림 1>의 1번 사진처럼 정수리 부분에 다른 

소재를 덧대어 만든 것, 솟아오르는 윗부분을 더 강

조한 것 등 다양하다. 여밈 방식도 쪽머리 뒤로 묶는 

여밈, 얼굴 턱 아래 부분으로 묶는 여밈, 끈에 수술 

장식을 덧댄 여밈이 있고, 색상 또한 흰색만을 쓰지 

않고 남색, 홍색, 황색을 사용하였다. 색상과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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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근대 이전 승려 승무 승복 근대 기생의 승무류 공연복식

사 진

자 료

출 처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극원근대사진자료

소장자료.

한국복식학회 kosco전, 

2003, p.16.

말하는 꽃 기생,

2002, p. 74.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2005, p. 21.

기 원 불교 교리적 입장 :법화경(法華經). 민속춤의 입장 :황진이의 무용설.

내 용
인간의 희비를 높이는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것.
인간 본연의 애정과 낭만을 표현.

복 식

종 류

고깔, 흰 장삼 또는 흑색장삼, 

홍(紅)가사, 남색치마, 저고리, 북채. 
고깔, 가사, 장삼, 장신구, 치마, 저고리.

고 깔
흰색 고깔을 얼굴이 

보이지 않게 앞으로 내려 착용. 

술이나 구슬이 달린 끈을 여밈으로 사용, 색상다양, 장식적 

표현 강조. 얼굴이 보이게 뒤로 뉘어 착용.

가 사 홍색의 가사 착용. 가사의 크기축소, 의복색상 ‧ 착용방법 다양.

장 삼 백색 또는 흑색장삼 착용. 장삼 소매 활용하여 착용방법, 의복색상 다양.

장신구 북채. 염주, 북채.

두 식 승려 삭발 두식. 쪽머리에 비녀를 꽂음.

저고리
흰색이나 옥색저고리 착용.

등길이와 소매너비가 여유로운 형태.

등길이가 짧고 소매너비가 좁은 것부터 등길이, 화장, 배래, 

수구 넓은 것까지 다양한 형태가 보임, 1930년대 전후로 

저고리 길이가 7~8cm 길어지고 품과 소매너비가 넉넉해진 

복식의 흐름 반영. 

치 마
흰색이나 남색, 옥색치마 착용.

근대 기생의 승무 치마보다 풍성함.

발등을 살짝 덮을 정도의 길이인 치마를 몸에 휘감아 착용 

주릿대 치마라 불리며 홀쭉하고 가냘픈 직선미 느껴짐. 

춤 동작에 용이하도록 길이와 폭을 줄여 착용.

신 발 흰 버선 착용.
흰색‧검정고무신을 신거나 흰 버선만 착용. 1920년부터 

고무신 나오기 시작함 앞 코가 뾰족한 모양으로 많이 착용.

색 백-적, 백-적-흑 색의 대비. 백-적, 백-적-흑 색 외에 남색, 노랑색 등의 유채색 사용.

형태
고깔의 정수리 부분 풍성히 겹쳐지는 옷 

끝자락이 전체적 A-line 형성. 
속옷 축소 및 주릿대 치마형태로 전체적 H -line.

디테일 세부적 장식 제외. 고깔에 색상 천이나 구슬, 수술을 달아 장식성 강조.

기타
춤 복식의 의미보다 불가의 법복을 착용하는 

의미가 큼.
장삼, 가사 착용 방법 다양함. 공연복식 의미확대.

<표 2> 승려 승무복식과 기생 승무복식 비교

다양한 고깔이 등장하는 것은 춤을 통한 불교 교리 

전파보다 미를 추구하는 장식적 요소와 동작에 용이

한 춤사위의 기능적 요소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2) 장삼

장삼은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가 넓은 승려의 겉

옷을 말한다. 기생들의 승무 공연 시 착용한 장삼은 

승려의 것과 달리 다양한 착용 법을 보이는데 <표 

2>의 근대 기생 사진자료와 같이 앞여밈을 전개하거

나 여미기도 하고 소매를 반만 착용한 후 뒤로 늘어

뜨린 모습, 소매를 목 뒤로 감은 모습이 대표적이다. 

전체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와 춤을 출 때 발동작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그림 1-1, 5>자료처럼 무채색 

계열 대신에 파란색 계통의 장삼을 착용한 자료도 

보여 불가의 장삼에 비해 색상 사용이 자유로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장삼 안에 입은 저고리는 소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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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그림 1> 근대 기생의 승무류 공연복식

꽃을 잡고, 2005, p. 129․중앙대학교 리소스센터․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1-3, 1-4). 2006, p. 12․말하는 꽃 기생. 2002, p.122.

좁고 배래가 직선에 가까우며 길이도 짧아 치마말기 

의 여민 고름이 보이기도 한다. 치마통의 여유분을 

감아입고 끈으로 묶는 착용 방식은 몸에 헐렁한 한

복의 모습이 몸에 잘 맞는 실루엣으로의 변화를 보

여준다. 

(3) 가사

가사는 불교의 법복(法服)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

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걸쳐 입는 옷을 말한다. 기생

들이 착용한 가사는 어깨에 메어 입는 승려들의 가

사보다 크기와 폭이 많이 축소되었다. <그림 1-2, 3>

의 자료에서 왼쪽어깨에 걸쳐 오른쪽 허리부분으로 

묶거나, <그림 1-5>의 반대의 어깨 쪽으로 묶어 여밈

을 등 뒤로 하기, <그림 1-4>에서 반으로 접어 목에 

느슨하게 매는 등 다양한 착용 방식을 볼 수 있다. 

크기와 너비가 좁아진 것은 불교적 의미가 축소되고 

춤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능성이 강조되었음

을 알 수 있다. 

 

(4) 장신구

대표적 장신구로는 북채와 염주가 보여진다. 양손

에 든 북채는 장삼을 늘어뜨리고, 양팔을 무겁게 늘

어뜨린 채 머뭇거리다가 장삼을 젖히는 동작에 필요

하다. 염주는 춤의 주제인 파계승의 고뇌를 상징한 

것으로 수행(修行)의 고뇌를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장식적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사고무ㆍ삼고무ㆍ소고무 공연복식 

사고무와 소고무의 공연복식은 19세기 일반 여령 

복식인 화관, 황단삼, 초록단의, 남상(藍裳), 홍상(紅

裳), 오채한삼, 홍단금루수대(紅鍛金縷繡帶), 초록혜

(草綠鞋)를 착용하거나 검기무 복식인 전립, 아청갑

사쾌자(鴉靑甲紗快子), 홍상, 남전대, 초록혜를 착용

하였고 두 가지 복식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

기 여령복식과 검기무복식에 비해 전체 실루엣이 축

소되고 길이가 짧아졌으며 세부 장식이 변형되었다. 

치마와 저고리 위에 단삼을 입고 대대(大帶)를 맨 다

음 화관과 오색한삼을 착용한 것은 19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마에 늘어뜨리는 수술과 구슬장식, 

대대의 장식 너비가 넓어지고 금박장식이 화려해져 

실내 무대 조명 효과를 극대화시켜 기생의 인물을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화관

화관은 여성 관모 일종으로, 신라 문무왕 때에 중

국의 복식을 들여올 때 같이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족두리보다 높이가 높고 두터운 종이로 

만들며 검정 칠을 한 후 무늬를 새겨, 금은보화로 화

려하게 장식한다.14) <그림 2-1, 2, 3>15)의 화관은 이

마에 늘어뜨리는 구슬 장식과 수술 장식이 더욱 크

고 화려해졌으며 <그림 2-4, 5>16) 자료처럼 머리에 

고정시키는 여밈 끈을 턱 앞으로 묶거나 뒤로 묶는 

등 착용방식이 다양하였다. 여밈 끈은 보정역할만 하

는 것이 아니라 장식적인 면을 고려해 끝부분에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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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19c 일반 여령복식 근대 기생의 사고무ㆍ삼고무ㆍ소고무 공연복식 

사 진

자 료

출 처
조선시대궁중진연복식,  

2003, p. 65.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06, p. 68.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2005,

p, 137.

조선해어화사, 1992,

p. 149.

복 식

종 류

화관,황단삼,초록단의, 

남빛상,홍상,오채한삼,홍단

금루수대, 초록혜. 

화관, 단삼, 대대, 한삼, 치마, 저고리, 고무신.

화 관
칠보장식 화관 

구름무늬 운관.

화관 뿐 아니라 족두리를 착용하기도 함.

전체적 크기가 커지고 구슬장식과 색이 화려해짐.

칠보장식과 구름장식 외 연꽃문양, 매듭수술, 금방장식 다양.

단 삼 사방 전개 형.
앞여밈만 트임 색상 다양. 소매 폭과 전체 실루엣이 직선으로 좁아짐.

가슴 앞 흉배 장식이 크고 화려해짐 원삼을 착용하기도 함. 

대 대
가슴 중간부분을 

뒤여밈으로 여밈.

너비가 두.배 이상 넓어짐 화려한 금박장식으로 기생이 소속된 권번

이름을 넣어 착용함. 겨드랑이 밑 가슴 윗부분 뒤여밈으로 고정.

한 삼
오색한삼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음.

전체 길이 및 너비 넓어짐 색동의 너비 역시 넓어지고 색상 화려해짐 손목 

부분에 수술 장식을 넣기도 함. 

색

황(단삼)-녹(단의)-남,홍 

(상)-오채한삼.

양식화된 색 사용.

다양한 색상 사용 - 양식화된 의복색상 탈피.

형태 풍성한 속옷착용.  A-line. 
소매폭과 전체 실루엣이 직선으로 좁아짐.

속옷 간소화 H-line.

디테일 화관과 오색한삼. 화관, 족두리 크기 및 한삼의 색동 너비 확대.

기타 -
춤 동작에 용이하도록 대대를 겨드랑이 밑 가슴 윗부분으로

바짝 올려 착용. 

<표 3> 19c 일반 여령복식과 근대 기생의 사고무ㆍ삼고무ㆍ소고무 공연복식 비교

2-1 2-2 2-3 2-4 2-5

<그림 2> 근대 기생의 사고무․삼고무․소고무 공연복식-화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학과 사이버 자료실(2-1, 2-2)․사진자료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I, 2003, p. 111․ 

꽃을 잡고, 2005, p. 139․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2006, pp.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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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19c 검기무 여령복식 근대 기생의 사고무ㆍ삼고무ㆍ소고무 공연복식 

사 진

자 료

출 처
한국복식문화사전,

1998, p. 43.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2006, p. 12.

말하는 꽃 

기생, 2002,

p. 58.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2005, pp. 29-30.

복 식

종 류

전립, 홍상, 남전대,

아청갑사쾌자, 초록혜. 
전립, 쾌자, 전대, 치마, 저고리, 고무신. 

색
흑(전립)-홍(쾌자)-청

(치마)-녹(저고리).
흰색 치마․저고리 위에 다양한 색상의 쾌자와 전대 착용.

형태
속옷착용. 

풍성한 A-line. 

속옷 간소화로 인한 H-line,

 치마․저고리․쾌자 전체적 길이와 너비, 실루엣 축소.

디테일

양식화된 의복 색상과 

실루엣. 

의복변화 거의 없음.

전립 - 말총장식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위로 휘감음. 

장식수술, 종이꽃을 무관의 전립보다 화려하게 장식함. 

쾌자 -착용자에 따라 옆 자락 변형하여 착용.

기타
전투적 의미 강조.

군무-칼을 들고 춤을 춤.

전투적인 의미보다 무대 위 기생의 여성미를 

강조하는 복식으로 사용.

<표 4> 19c 검기무 여령복식과 근대 기생의 사고무ㆍ삼고무ㆍ소고무 공연복식

3-1 3-2 3-3 3-4 3-5

<그림 3> 근대 기생의 사고무․삼고무․소고무 공연복식-대대

한국복식문화사전, 1998, p. 43․신여성, 2005, p. 87․한국종합예술학교 연극원 근대사진자료실(3-3, 3-4)․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05, p. 109.

을 달거나 길게 늘어뜨렸다.

(2) 단삼

단삼은 길이와 실루엣이 축소된 반면, 수를 놓은 

앞여밈 흉배와 어깨장식은 크고 화려해졌다. 저고리 

소매와 치마폭이 축소된 이유는 근대 속옷의 간소화

에 따른 영향과 춤 동작 시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으로 추측된다.

(3) 대대

대대는 여자의 원삼·활옷 등에 매는 넓적한 띠로 

<그림 3>17)과 같이 가슴 윗부분에 착용한다. 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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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그림 4> 근대 기생의 사고무․삼고무․소고무 공연복식-한삼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2006, p. 182(4-1. 4-2)․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 2003, p. 127 

너비는 일반여령 복식의 대대와 비교하여 두 배 이

상 넓어졌고 화려한 금박 문양을 넣었다. <그림 3-4, 

5>에서 왼쪽 어깨에 꽃 장식을 하거나 새의 깃털 장

식을 꽂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대대가 가슴을 안

정시키는 기능적 도구 뿐 아니라 가슴부분을 강조하

여 관객에게 공연자의 여성성을 부각시키며 화려하

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또한 

착용 위치도 조선후기 것보다 가슴 위로 올라가 활

동성이 많은 팔 동작에 의복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3-3>에서 가슴 정 

중앙에 한남이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것은 기생이 소

속된 권번 이름으로 대대가 기생의 소속과 신분을 

알리는 역할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4) 쾌자

쾌자는 목선이 V형 또는 U형으로 깊이 파인 소매

가 없는 의복으로 등솔기가 허리까지 트여있다. 사고

무와 소고무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친 검기무 복식 중 

하나로 소매가 좁고 길이가 짧은 저고리와, 둘둘 말아 

끈으로 맨 치마 위에 쾌자를 입은 후, 전대를 뒤여밈

으로 매었다. <표 4>의 사진자료에서 전대의 여밈으

로 치마의 길이가 짧아져 흰색 고무신을 신은 발이 

보이는데 이것은 역동적 춤사위를 표현하는 하체의 

움직임이 관객에게 전달되는데 도움을 준다. 사고무를 

추는 다섯 명의 기생 중 치마저고리에 쾌자를 입고 

전립대신 화관을 한 모습은 근대 이전 기생의 양식화

된 복식착용이 해체되고 서로 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전립

조선후기 기생의 전립은 무관(武官)의 것과 같이 공

작털이나 옥로를 달고, 차양의 안쪽은 비단으로 꾸미

며 끈에는 밀화나 패영을 달아 장식하였다. 근대 기생

들이 착용한 전립은 말총장식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표 4>의 사진자료처럼 위로 휘감아 장식이 눈 밑으

로 짧게 내려오도록 하였고 수술이나 종이꽃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반면 얼굴 아래로 내려오

는 끈 장식은 축소되거나 사라져 관객에게 기생의 표

정 연기를 또렷이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6) 한삼

한삼은 무용복 소매 끝에 늘어뜨리는 천으로 소매 

장식용의 통으로 된 옷감을 의미한다.18) 주로 삼고무 

공연 시 착용되었으며 북을 치기 전 팔 동작을 크게 

뻗을 때 나타난다. 북을 치기 위해 빠른 시간 벗는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무줄로 끝을 여며 착용 

시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4>19)처럼 대부분 색동

한삼을 착용하였고 긴 수술을 달아 장식성을 고려하

였다. 정재무에 착용된 한삼보다 전체길이와 너비, 

색동의 너비가 확대되었고 색동의 색 역시 선명하고 

화려해졌다. 이는 무대 위 팔 동작을 강조하여 시각

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한량무 공연복식

근대 기생의 한량무는 지배층 계급을 풍자하는 극

무용 형태이다. 한량무 공연복식은 인물의 성격,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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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한 량 별 감 승 려 기 생

사 진

자 료

출 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 소장자료.

꽃을 잡고, 2005,

 p. 68.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 소장자료.

중앙대학교 

리소스 센터.

복 식

종 류

도포, 대대, 전립, 치마, 

저고리.

흑립, 전복, 대대,

치마, 저고리.

장삼, 가사, 고깔, 

치마, 저고리.

화관, 단삼, 대대, 한삼, 

치마, 저고리. 

특 징

선비를 표현하기 위해 

남자복식인 도포착용 

전립착용 및 치마를

입은 것으로 보아 완벽한 

인물 재현으로

보기에 부족함.

흑립, 전복 등의 

남자복식을 통해 

별감인물을 표현하려 

하였으나 당시 별감 

복식과 차이가 있음. 

승려의 인물을 표현하고자 

승무 복식 착용.

극 중 기생 역할을 표현 

19세기 여령복식에 기준을 

맞추어 착용.

<표 5> 근대 기생의 한량무 공연복식 인물별 특징 

의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기호 역할을 

하였다. <표 5>의 여령복식을 입은 기생, 승무 복식

을 입은 승려, 갓을 쓰고 전복과 대대를 착용한 별감, 

도포와 대대를 매고 전립을 쓴 한량은, 복식으로 각

자 인물의 성격을 표현한다. 하지만 별감이 전복을 

입은 것이나 한량이 전립을 쓰고 대대를 길게 늘어

뜨리는 것으로 보아 인물성격에 맞는 완벽한 착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시는 공연복식이 극 내용을 

설명하는 무대예술의 하나로서 근대성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시기라 생각된다.

4) 살풀이춤 공연복식

살풀이춤의 핵심적인 형식은 손에 수건을 들고 무

악(巫樂)인 “살풀이”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이다. 흰 

치마 ‧ 저고리를 입은 공연자가 부드럽고 가벼운 흰 

수건을 살풀이장단에 맞추어 양팔에 옮기고 바닥에 

떨어뜨린 후, 몸을 굽혀 수건을 어른 다음 빠른 장단

에 맞추어 수건을 공간에 휘날리는 춤사위로 구성된

다. 살풀이춤에 내재한 심성은 깊은 한(恨)이며, 이

를 표현하고자 <그림 5>20)와 같이 복식과 수건의 색

을 모두 흰색으로 한다. 짐짓 느리게 거닐다 이따금 

수건을 양 손에 옮기고, 던져 떨어뜨린 다음 몸을 굽

히고 엎드려 공손히 들어 올리는데, 떨어뜨리는 동작

은 불운의 살이라 할 수 있고 다시 주워 드는 동작

은 기쁨과 행운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21) 

<그림 5>근대 기생의 살풀이춤 공연.

꽃을 잡고, 2005 p. 175.

                    

5) 입춤ㆍ장구춤 공연복식

입춤과 장구춤은 춤추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입

타령을 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닌 춤

이다. 자리에 앉아 장구를 연주한 후 흥에 겨워 일어나 

다양한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후에 장구를 내려놓

고 여러 손동작으로 흥을 돋아 장구춤과 입춤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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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무 공연복식의 유형

일인승무ㆍ쌍승무ㆍ성진무ㆍ승진무 민간예인 민속무 복식 착용. 민간예인의 승무복식을 착용.

사고무ㆍ삼고무ㆍ소고무 정재복식의 변용.
양식화되었던 착용방식의 변화

형태의 축소. 세부 장식성 확대.

한량무ㆍ살풀이춤ㆍ입춤ㆍ장구춤 정재 + 일반복식 혼용.
저고리 +치마 착용 후 

대대와 화관, 한삼만을 착용하여 공연.

<표 6> 근대 기생의 민속무 공연복식의 유형

6-1 6-2 6-3 6-4

<그림 6> 근대 기생의 입춤․장구춤 공연복식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05, p. 62․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2005, pp. 8-15 (6-2, 6-3, 6-4)

스럽게 연결되기도 한다. 공연 복식을 살펴보면 <그림 

6>22)의 자료처럼 머리에 비녀를 꽂고 정수리 가운데 

가르마를 하여 이마가 사각형으로 보이는 두식과 가르

마를 왼쪽으로 넘겨 애교머리를 몇 가닥 나오게 한 두

식이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기생들에게 유행하던 두식

의 유형이다.23) 저고리는 조선후기와 비교하여 총길이, 

소매 폭 너비가 다양하게 보여 지는데 1930년대 전후

로 저고리 길이가 7~8cm 길어지고 품과 소매너비가 

넉넉해진 복식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4>의 치마는 발등이 나오는 긴 치마를 몸에 휘감아 

입었는데, 춤동작에 용이하도록 길이와 폭을 줄인 것이

다. 당시 이런 치마를 주릿대 치마24)라 불렀으며 홀쭉

하고 가느다란 직선미가 특징으로 일본 예기의 기모노 

착용법과 유사하다. 당시 일본인 손님들에게 많은 인기

를 얻기 위해 일본 춤과 노래를 익히고 외모도 일본풍

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Ⅳ. 근대 기생의 민속무 

공연복식의 특징 

1. 민속무 공연복식의 유형과 특징

관기의 해제 이후 근대 기생의 민속무 공연복식 

유형은 <표 6>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민간예인 민속무 복식 착용이다. 민간예

인들이 행하던 공연을 기생들이 행함에 따라 민간 

예인 복식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나 착용 방

식은 변형된 공연무대 및 양식에 맞추어 변화되었다. 

두 번째 사고무ㆍ삼고무ㆍ소고무 공연복식에서 보이

는 정재복식의 변용이다. 관기제도의 해체는 착용방

식의 변화 · 형태의 축소 세부 · 장식성 확대 등 양

식화 되었던 궁중정재 복식 착용방법에 변화를 주었

다. 마지막으로 한량무ㆍ살풀이춤ㆍ입춤ㆍ장구춤에서 

보여지는 정재복식과 일반복식의 혼용을 들 수 있다. 

인물의 성격이나 공연 내용의 특징에 맞게 치마, 저

고리 위에 대대와 화관, 한삼 등을 사용하였다. 이렇

게 3가지 유형으로 변화된 기생의 민속무 공연복식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형태와 구성의 변형ㆍ착용 방법 다양

동작에 따라 춤사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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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법이 변형되었다. 팔 동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

기 위해 승무에서 장삼 소매 길이와 폭을 변화시킨 

것, 삼고무에서 북치기 전 긴 한삼을 손목에 달고 현

란하게 휘두르면서 춤을 춘 것, 대대의 착용 위치를 

겨드랑이 바로 밑․가슴 윗부분에 올린 것이 대표적

이다. 대대를 가슴 위로 착용할 경우 북을 치는 역동

적인 팔 동작에 의복이 말아 올라가지 않아 훨씬 용

이하다. 또한 발동작을 관객에게 잘 보일 수 있고 활

동성이 용이하게 하도록 전대를 사용하여 쾌자를 뒤

로 묶거나 치마를 둘둘 감아 고정시켰다. 

2) 기생 소속 전달ㆍ장식적 요소 확대 

근대 기생은 자신이 소속된 권번의 홍보를 위해 

권번 이름을 무복의 대대에 새겼다.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슴부분에 큰 글씨로 소

속을 명시한 것은 기생이 일반 여성들과 구별되어 

복식에 차별을 두어야만 했던 사회적 풍토와 연관이 

있다. ｢매일신보｣ 1919년 12월 9일 “귀부인인지 기생

인지를 모를 우리 조선사회 의복하 현상-어찌하면 

구별한가?”라는 제목의 사설로 “어느 나라 기생이던

지 다 각기 판별되는 표식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처

하던지 기생은 기생이고 (중략) 한남권번이던지 한

성권번에서 금속물로 ⍂자나 한자를 빗치게 비슷하

게 만들어서 머리에 꽂게 하야 알아보기 좋았으나...”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당시의 기생소속에 대한 중

요성을 알 수 있다. 공연무대의 변화에 따른 장식적

으로 요소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고무 복식을 일

반 여령복식과 비교해 보면 전체 형태의 너비와 폭

이 축소된 것에 반해 대대 너비와 길이는 확대되고 

금박문양과 장식이 화려해 무대 위에서 공연자를 돋

보이게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새롭게 사용하는 

조명이나 무대 장치를 의상을 통해 표현하기도 하였

는데, 한삼의 색동너비와 크기를 확대하여 여러 색의 

조명에 오색을 선명하게 비추어 기생의 팔 동작 효

과를 극대화하였다.

 

3) 인물 별 복식의 특성화

승무 공연 시 승려의 복식을, 한량무 공연에선 극 

중 기생, 승려, 한량, 별감의 인물성격에 맞도록 갖추

어 입었다. 복식은 민속무 내에서 극, 춤의 전개를 

이끄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등장인물의 

전형적인 형태를 만들고 이를 적용시킴으로 복식이 

인물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호의 역할과 극 전개

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2. 근대 기생의 민속무 공연복식의 형성요인

1) 관기제도 해체에 따른 궁중연희와 민속연희의 

융화

근대 사회적 제도의 변화는 신분 별로 나뉘었던 

공연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궁중무와 민속무가 한 무

대에 어우러져 민속예술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는 

결과를 만들었다.25) 민간예인들이 행하던 민속무 공

연이 궁중연희의 주체자인 기생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공연복식 또한 민간예인의 복식을 받아들여 궁중정

재 복식과 혼용되었다. 이것은 궁중무, 민속무를 연

희하던 계층이 기생으로 모아지면서 나타나게 된 결

과이기도 하다. 

2) 서양 문화접변에 따른 변화 

서민계층은 서양문화 유입에 따라 대중문화의 새

로운 지도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찾고자 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자유분방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독

립된 여성, 시와 가무를 즐기는 풍류가, 신체적으로 

매력을 지니길 원했다. 이러한 흐름은 기생의 공연복

식에 영향을 주어 양식화된 복식형태 및 착용방법의 

틀을 깨고 공연을 관람한 대중의 의식과 기호에 호

응을 얻도록 변화하였다. 또한 기생은 “패션 의식적

인”사회집단으로서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고 대중의 

기호를 장악하며 대중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

행선도자로 자리 잡았다. 

3) 무대양식의 추이에 따른 변화

최초의 관립극장인 협률사와 광무대(光武臺)의 설

립으로 기생의 공연무대와 공연 방식에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 궁중연희나 풍류방으로 놀음 나가는 방식

에서 극장이나 요릿집에 설치된 무대로 확대되었으

며, 공간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연방식이 요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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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관객의 요구와 취향에 따라 춤의 내용도 변하

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전통적인 당악정재에서 새로 

개량된 민속춤과 창작 춤들이 새로운 무대를 통해 

공연되기 시작했다. 무대, 조명, 공연양식의 변화는 

공연복식을 세분화시켜 극의 주제와 인물의 느낌을 

살리도록 복식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는 무대예

술이 근대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무대와 극이 나타내

는 주제를 표현하는 역할을 찾아가는 공연복식의 과

도기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근대 이전 공연의상이 작

품에 따라 양식화된 스타일라이제이션(Stylization)27) 

정도가 강했다면 근대 이후 공연의상은 무대변화에 

따라 공연자를 돋보이기 위한 전체 실루엣과 디테일, 

색상 변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생이 착용한 공연복식 중 조선후

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를 보이는 근대 민속무 공

연복식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1909년 관기제도의 폐

지 이후, 공연을 담당하던 기생들은 일본의 예기제도

를 수용하고, 1915년 이후 일본의 “권번”이라는 공연

제도를 따르게 된다. 최초의 관립극장이 설립된 후 

극장식 무대에 맞는 새로운 공연 형식과 소재의 다

양성이 요구되어졌고 민간예인들이 행하던 민속무 

공연이 기생에게까지 확대되어 공연복식 변화하였다. 

근대 공연복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근대 변화된 사회제도에 따라 민

간예인들이 행하던 민속무 공연이 기생에게까지 확

대되면서 공연복식 또한 민간예인들의 복식을 받아

들이고 민속무 공연에 궁중정재의 복식이 사용되기

도 하였다. 이것은 궁중정재 복식과 민속무 복식의 

융화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신분제 폐지로 인해 정재

를 담당하던 관기들과 민간예능을 담당하던 일반예

인들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근대사회 서양문화 접변으로 대중들의 의식

에 맞추어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기생이 담당하였

다. 서민들에게 무대 위 기생은 새로운 지도자의 모

습을 충족시켰고 이는 복식의 유행에도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 무대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연복식의 변화

를 들을 수 있다.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

상의 면적을 넓게 하여 의상에 빛을 비출 때 변화된 

색의 효과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전통예술은 민속 문

화로 정체되지 않고 공연을 통해 전승․발전되며, 복

식도 이에 편승할 것이다. 따라서 공연 복식 문화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통해 전통 문화의 현재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민속무 중에서도 근대 기생들이 행

한 민속무로 한정한 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과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민속무의 복식에 관한 연구

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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